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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를 흔히 정보화의 시대라 부릅니다. 세상은 상상

을 초월해서 발전된 정보화로 인해 동시대의 모든 사건을 

같은 시간대에 접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미디어, 특히 인

터넷의 발전으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며 국경을 

초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실제

로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. 

인터넷의 주보성인 복자 ‘야고보 알베리오네’ 신부님

은 시대의 표징을 읽었고, 예언적 눈으로 대중 매체를 통

해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. 20세기가 시작되

던 때 유럽은 인쇄, 영화, 신문 등 다양한 대중 매체들이 

출현하고 발전하면서 대중 문화가 전면적인 변화를 겪게 

되었습니다. 그러나 그 당시 교회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

놀라운 대중 매체들을 수용하기보다는 그것들에 대한 두

려움과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. 반면, 알베리오네 신부님

은 하느님의 시대적 부르심에 응답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

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선교할 것을 주장했습

니다. 그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사고의 전

환이었습니다. 오늘날 교회 홍보는 당연히 새로운 미디어

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영성에 기본

을 두어야 합니다. 

서울주보는 항상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큰 관심

을 두었습니다.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서울주보를 제

공했고, 지난해 4월에 카카오톡 서울주보 채널을 열었

습니다. 이 채널의 강점은 지면의 제약 없이 사진을 제

공하고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에 있습니

다. 코로나19로 인해 미사가 제한되고 신자들이 성당

에 자유롭게 오지 못하면서 서울주보를 읽을 수 없게 된 

상황에 대한 고려이기도 했습니다. 서울주보는 유튜브

나 인스타그램의 연계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소셜 네트

워크 서비스(SNS)의 발달은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

계를 맺을 수 있고,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빠르게 정

보를 나눌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져왔습니다. 물론, 에

스엔에스(SNS)에 올린 개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

고, 거짓 정보나 근거 없는 소문 등이 사람들에게 피해

를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. 교황 베네딕토 16세

께서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선익이 되

기 위해서는, 새 기술이 인간의 품위를 손상하고 증오

와 불화를 조장하며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착취하는 도

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. 새로운 미디

어의 사용은 사용자에 따라 이기로도 사용되고, 때로는 

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흉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교

회가 미디어를 통해 선교할 때 뿐만 아니라, 개인이 자

신의 글을 에스엔에스(SNS)에 올릴 때도 복자 알베리오

네 신부님의 다음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.

“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. 어

떤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생각하

는 방법, 단순성, 기도 생활, 공부, 풍기는 기품을 통하여 

알 수 있습니다. 하느님의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초

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세상에 

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 때

문입니다.”

온라인 서울주보: 서울주보 역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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